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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과 교회와 말씀의 은혜
성경말씀

열왕기하 23장 1~3절(구약 p.601) 
(참고. 히 4:12~13, 시 19:7)

암송구절 히브리서 4장 12절(신약 p.355) 

찬    송 찬송가 199(통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202(통241)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본 문 이 해

요시야는 남유다 왕국의 제16대 왕으로 다윗의 모범을 따른 왕입니다.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의 첫 반응은 극심한 비탄이었습니다. 율법책의 

내용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곧 성전으로 온 백성을 

모으고 율법책의 내용을 듣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언약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이킨 왕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고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말씀 속으로

1. 요시야가 유다 모든 백성을 성전으로 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3장 2절

- 2절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주기 위함입니다. 

보충설명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자신과 온 유다를 향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왕하 22:13). 이에 요시야는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백성들을 성전에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합니다. 

2.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 검처럼 예리하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기 때문입니다.

보충설명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돌이키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례나 기도도 은혜의 수단으로 인정하지만 그것들은 온전한 

말씀이 수반될 때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만이 

절대적인 은혜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죄인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예리하게 

재단하며 자신의 죄악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3.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열왕기하 23장 3절

-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 언약을 세우고 언약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보충설명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왕 므낫세 시절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던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에서 돌이키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요시야가 세운 

언약을 따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다짐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묵상 이야기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개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자입니다. 법학을 공부하던 그는 아버지의 죽음 후 회심을 

경험하여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으며 가톨릭의 잘못된 전통을 반박하다가 

스위스 바젤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후는 프랑스 의 왕 프랑수아 1세에게 

보내는 서문을 붙여 그 유명한 『기독교강요』를 출간하였는데, 그때 

칼빈의 나이는 26세에 불과했습니다. 칼빈은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이 있을 때 비로소 참된 교회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말씀이야말로 교회를 세워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

- 말씀을 읽고 변화된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나눔

-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적용

- 부지런함과 예비함, 기도함을 가지고 말씀 듣기를 결단합시다.


